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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으로서의 여정 

 

힘든 시기, 방앗간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딸을 

악마에게 판다. 순결함에 의해 보호된 딸은 악마를 

피하지만, 두 손을 빼앗긴다.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소녀는 물의 여신, 친절한 정원사, 왕자를 만나 그의 

성에서 살게 된다.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의 첫 장편 영화인 ≪손 없는 

소녀≫는 그림형제의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주인공인 소녀의 모험기를 다루고 있다. 탄생에서 

젊은 여성이 되기까지, 소녀는 많은 시련을 겪는다. 

소녀는 수많은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장소에서 도망치고, 자신의 욕망을 깨우치는 것까지 

말이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다른 동화(그리고 영화) 속 

여주인공의 특징과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손 없는 소녀≫의 소녀는 타인 앞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해방을 찾는 게 아니다. 소녀가 쟁취 

하고자 하는 자유는 소녀의 결단과 용기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장르 속 인물의 원형과 거리가 먼 

소녀는 자신의 힘과 지능을 증명해 보이려는 

반동적인 인물이 아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다. 도주 속에서 소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장소를 찾으려는 것뿐이다. 소녀의 여정은 

진정으로 고독한 입문의 형태를 띤다. 입문은 인물의 

감각에 가까운 미학을 탄생시키는 감독에 의해 

연출된다. 

 

● 홀로 작업하다 

 

파리 국립장식예술학교(ENSAD)에서 공부한 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는 ≪손 없는 소녀≫를 

제작하기 전, 여러 단편 영화를 연출했다. 10 년 
전에 그는 이미 그림형제의 동화를 각색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다. 감독은 

≪손 없는 소녀≫의 그림을 홀로 그렸다. 매우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15 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수 천장의 그림이 

필요했다.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가 한 사람의 

힘으로 제작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림, 배경, 채색 등의 여러 단계에서 
감독을 포함한 여러 팀이 함께 작업한다. 감독은 

소녀가 영화 속에서 겪는 입문의 여정이 자신이 

영화를 홀로 연출하면서 겪은 모험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야 그의 동료(편집, 

음악, 배우)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독은 주로 

홀로, 혹은 둘이서 작업하곤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그가 작업을 통제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한다. 

감독은 시인 뤽 베나제(의성어와 음절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와 함께 단편 영화 

시리즈를 연출했다. 그와의 만남은 미완의 형태, 

색의 분출, 스케치 수준의 선, 분절된 몸과 형태를 

좋아하는 세바스티앙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뤽 베나제의 시 또한 분해된 음절로 쓰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손 없는 소녀≫는 모호한 시간 

속에 있다. 이야기는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어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상상력과 감정 및 

오래되고 심오한 이야기의 표현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기억인 만큼, 

중세라는 시대는 판타지 장르의 

이야기에 적절하고, 영화의 낯선 

이야기에 완벽하게 기여한다. 

인물(역시 불분명하게 표현된)은 

변신을 겪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진화하고, 행동, 외면, 성격을 바꾼다. 

소녀라는 인물은 기준점을 찾기 

어려운 시간의 혜택을 받는다. 여러 

여정을 거치며 점점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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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의 음향 
 

애니메이션 영화 속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된다. ≪손 없는 소녀≫의 그림이 가지는 

스케치 같은 특징은 음향에 많은 자리를 남겨 

둔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는 혼자서 그림 

작업을 마친 후에 촬영했고, 그 이후에 음악가 

올리비에 멜라노와 함께 배경음악을 작업했다. 

음향효과 전문가와 배우가 인물에 목소리를 

빌려주었다. 소녀의 길고 긴 여정에 음악이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음악은 순환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등장하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긴장감이 도는 순간에 

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배우(아나이스 드무스티에, 제레미 엘카임, 필립 

로덴바흐 등)가 단순한 몇 개의 선으로 그려진 

인물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들의 

음색, 가벼운 억양 그리고 호흡까지도 인물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소리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림이 미완성으로 남은 만큼, 

소리가 빈자리를 메우고, 감각(물소리, 부딪치는 

… 

aa 
 

 
 
 
 
 
 
 
 
 
 
 
 
 
 
 
 
 
 
 
 

 
 

소리, 매서운 바람 소리 등)에 집중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음향과 
이미지 간의 창의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 동화를 각색하다 

 

≪손 없는 소녀≫는 그림형제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인물을 표현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인물이 사는 장소인 숲, 

성과 같은 곳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책을 읽을 때는 지문과 묘사가 배경을 

구상하도록 도움을 준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림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하지만 ≪손 없는 

소녀≫에서 그림은 미완성적인 특징을 가진다. 

배경뿐 아니라 인물 역시 관객의 상상력에 의해 

보완될 여지가 있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이처럼 관객은 존재나 물체의 일부만을 아는 

것에 그치게 되고, 이는 수작업으로 그려진 

다양한 요소에 부가적으로 밀도와 깊이를 

부여한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는 자신이 

움직이는 그림보다, 그려진 움직임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독은 그림의 

상세함보다는 움직임에 아주 큰 비중(문학과 

비교해 영화가 가지는 여러 특징 중 하나이다)을 

둔다.

 

영화,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디즈니 제작)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많은 
동화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폭력과 잔혹함이 
희석된다. ≪손 없는 소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감독은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없이도, 원작 동화의 어두운 면을 
보존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냈고, 그 고통(신체적이고 

정신적인)을 관객에게 그대로 느껴지도록 
했다. 피로함, 배고픔, 눈물, 좌절… 원작의 
가장 폭력적인 에피소드도 피하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 관객은 아버지가 도끼로 딸의 
두 손을 절단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후, 
소녀가 은신처 정원에서 씨앗을 심는 
장면에서도, 잘린 손목에서 피가 분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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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배경 

세바스티앙 로덴바흐의 영화가 가지는 독창적인 

미학은 그가 만들어낸 몸과 배경이 복잡하게 뒤얽힌 

관계에서 비롯된다. 인물은 집, 성, 혹은 풍경과 같은 

배경을 통과하고, 이때 인물도 배경에 의해 통과된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의 그림은 스케치와 같다. 

인물의 몸은 거의 색이 다 채워지지도 않고, 

디테일도 부족하다. 단순한 선 몇 개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 영화 정보 

 

감독에게는 그림의 상세함보다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인물은 투명해 보이고, 인물의 뒤로 

그가 지나는 풍경이 비춰 보인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원근법과 배경 

선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인물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인물의 흔적도 

그가 지나는 풍경과 마찬가지로, 변형, 이동, 

늘어짐을 겪는다. 이러한 잦은 변신이 영화에 

판타지적인 면에 기여한다. 

손 없는 소녀 
프랑스 | 2016 | 76분 

 

 

 

4 편의 영화 
• ≪가구야 공주 

이야기(2013)≫, 타카하타 

이사오, DVD & Blu-ray, 스튜디오 

지브리 

•  ≪사랑과 죽음의 

노정(1969)≫, 존 휴스턴, DVD, 

오프닝 

• ≪이미지 게임(1936-1970)≫, 

노먼 맥라렌, DVD, 레 필름 뒤 

파라독스 
• ≪파우스트(1926)≫,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DVD & Blu-ray, 

포템킨 필름즈 

●  
 

 
 

2 권의 서적 
• 브루노 베텔하임, 

『요정이야기의 

정신분석학(1976)』, Pocket, 

1999 
• 클라리사 핀콜라 

에스테스, 『늑대와 달리는 

여인들』, Grasse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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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동명의 그림형제 

동화(1812)와 이를 각색한 

연출가 올리비에 피의 
극작품(소녀, 악마 그리고 

방앗간, 1995)에 기반을 둠 
그림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음악 
올리비에 멜라노 
편집 
산티 미나시 
세바스티앙 로덴바흐 

목소리 출연 

아나이스 드무스티에 

소녀 
올리비에 브로슈 

아버지 
프랑수아즈 르브룅 

어머니 
필립 로덴바흐 

악마 
엘리나 뢰벤존 

물의 여신 
제레미 엘카임 

왕자 
사샤 부르도 

정원사 

kr.ambafrance-culture.org 
     

  @franceencoree_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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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pricci.fr/
https://www.instagram.com/institut_francais_coree_du_sud/
https://www.facebook.com/institutfrancais.seoul/
https://www.youtube.com/user/InstitutFrancaisKR
https://tv.naver.com/frenchcast

